






씨앤에이논술  12월 학부모 설명회 

언택트 시대 실시간 입시 및 교육 정보 소통의 장
① ZOOM 비대면 학부모 설명회 ② 씨앤에이논술 전문 강사진

1. Since1998 무지개논술부터 씨앤에이논술까지 대치동 독서 토론 논술 교육 핵심 정보 공유

2.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쌍방향 비대면 플랫폼 ZOOM을 통한 실시간 소통(화면 및 파일 공유)

※ 참석자 분들께

1. 입시 자료 PDF 파일은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2. 참석자 이름은 배움터명 + 학생이름 또는 전화번호 뒷자리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3. 《메타인지를 위한 초등 독서법》은 각 배움터에서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회차

중등부 프로그램 안내

12.11(월) 11 : 00

2회차

초등부 프로그램 안내

12.18(월) 11 : 00  

* 2024~2028 입시변화 PDF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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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 입시 변화
2022학년도 정시 30% 가이드라인 적용, 선택형 수능

2023학년도 정시 40%, 서울대 정시 지균전형 도입

2024학년도 서울대 정시 과탐 선택 과목 가산점 도입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비율 79.6%로 최고값(16개대 60%)

2024학년도 344,296명 모집(전년 대비 -4,828명)

수시 272,032명(79%, 전년 대비 0.97%P 증가) 정시 21%

학생부전형 67.7→67.9% (실기전형) 논술전형

(일반전형)

일반전형
수능 위주

서울대 정시 지균 신설

서울대 정시 교과 평가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154,349명

44.8%, -367명

79,520명

23.1%, -2,183명

28,054명

8.2%, +890명

11,214명

3.3%, +198명

66,300명

19.3% -3,611명

교과 절대 평가 교과 상대 평가 교과 실질 평가 논술 실력 평가 수능 중심 평가

평점 등수 스펙 논술 수능

1.0등급에 근접 고교등급제 유사 비교과 반영 내신 변별력 × 내신 변별력 △

스펙 × 스펙 × 스펙 ○ 스펙 × 스펙 ×

- 전국 대학 기준 ①교과>②종합>③특기자>④논술 but 10개 대학 기준 ①종합>②논술>③교과>④특기자

2025학년도 340,934명 모집(전년 대비 -3,362명)

수시 272,481명(79.6%, 전년 대비 0.6%P 증가) 정시 20.4%

학생부전형 67.9→68.6% (실기전형) 논술전형

(일반전형)

일반전형
수능 위주

서울대/고려대 교과 평가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154,649명

45.4%. +300명

79,107명

23.2%, -413명

27,755명

8.1%, -299명

11,266명

3.3%, +52명

63,827명

18.7%, -2,473명

- 학생별 수시vs정시 전략 및 수시 6회 지원 전략 마련을 위한 비교우위 점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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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 3,279명 (정원내 합계 -5명)

수시 1,973→1,870→1,869명 57% 정시 1,251명

학생부전형 78.1%→69.9%→60.1→56.9→57% 논술
전형

38.2%
국   수   탐

100 120 80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76.8% 특기자

無 지역균형 일반전형

無

수시 
기균

159명

無

정시
기균

190명

증가 후 유지

2019학년도 756명 23.8% 1,742명 54.7% 684명 21.5%

2020학년도 756명 23.8% 1,739명 54.7% 684명 21.5%

2021학년도 756명 23.8% 1,689명 53.0% 736명 21.9%

2022학년도 664명 20.5% 1,592명 49.2% 979명 30.1%

2023학년도 565명 17.2% 1,408명 42.9% 지균130+일반1,179명

2024학년도 476명 14.5% 1,394명 42.4% 지균136+일반1,119명

2025학년도 478명 14.6% 1,391명 42.4% 지균136+일반1,115명

2022부터 정시 가군→나군 이동, 2023부터 정시 일반전형 1단계 수능 100% 2배수, 2단계 수능80+교과평가20

2023부터 수시 지균 수능최저 3영역 등급 합7(탐구 평균), 정시 지역균형전형(수능60+교과평가40) 신설(학교별 2명)

2024부터 수시 지균 1단계 3배수 면접(의대 60분 mmi) 일반전형 1단계 2배수 면접(의대 60분 mmi)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 3,485명 (정원내 합계 +3명)

수시 1,955명→2,021→2,024명 61.5% (기회균형 185멷) 정시
학생부전형 1,477→1,524→1,531명(42.6%) 논술전형

논술 100%

수능 100%

고른 기회 187명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523→472→

475명 13.6%

고3 정원 5%

→10명 추천

1,052명 30.4% 158명 4.5% 335명 1,341명

활동우수형 국제형 2021학년도부터
어문학/과학인재 폐지

국제인재 
228→124→120명

체육인재 38명

9.6% 38.5%

540→568→
615명

274→274→
256명

수능최저 폐지 의예과 2.5배수 
제시문 기반 및 
인․적성 면접18.7% 7.3% 내신 미반영

2025부터 수시 추천형 면접 폐지, 일괄합산, 활동우수형 1단계 인문3배수 자연4배수,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복수지원 X

추천형+활우형 수능최저 국수탐(2) 인문 2합4, 자연 2합5(수학 포함), 의치약1등급2개(국수 중 1개 포함), 영어3등급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3,885명 (정원내 합계 -4명)

수시 2,238명(고른기회 181명 제외) 62.3% 정시
학생부전형(교과15.8%+종합30.2%) 논술

전형
37.7%

농어촌 등 244명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교과80+서류20

871→666→

615명 15.8%

4%→12명 

추천(현역)

면접 X

학업우수형 계열적합형 특기자전형 2018
폐지

2025
부활

344명
8.9%
논술

100% 

1,464→1,466명

897→970→771명

24.9→19.8%

473→593→453명 

15.2→11.7%

70→55명 

1.8→1.4% 교과우수전형 
427→432명

일반전형 
1,037→1,034명

1단계 5배수에서 1단계 5배수 (고른 181명)

2025 면접 폐지 제시문 면접 면접 40%

2024 계열적합형 의과대학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을 복수의 고사실에서 시행, 2025 논술 최저 4합8(경영만 4합5) 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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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3. 10. 9.(월) 보도시점
(인터넷)2023. 10. 10.(화)15:00

(지  면)2023. 10. 10.(화)15:00

2028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 2025부터 5등급 체제로

- 교육부, 미래 사회 대비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

-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 해소

- 내신에 논·서술 평가를 늘려 사고력·문제해결력 키울 것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시안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0일(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 또는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①수능 

시험과 ②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

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 지구과학Ⅰ(33.7%) vs 물리학Ⅱ(0.6%), 생활과 윤리(32.9%) vs 경제(1.1%)(2023 수능)

  ※ 고교교사,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음”(대입개편 전문가포럼,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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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만약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

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교육부는 기존에 예고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
*
가 

나타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고1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절대평가인 

고2·3 시기에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
**
과 사교육비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 현재 부분 시행 중인 내신 절대평가 모니터링 결과, A등급 비율 정상 범위보다 높음 →

정상분포 추정 시 10% vs 일반고 22%, 외고48%, 과학고 59%, 자사고33%(평가원, ’22.)

   ** 고1 학업중단율(일반고) (’20.) 1.5% → (’22.) 2.3%, 검정고시자 수능 응시 (’19.) 1.9% → (’24.) 3.6%

  ※ 결국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이 중요… 사교육 경쟁·의존이 늘어날 것(학부모 FGI, ’23.9)

  한편,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1등급 ‘없음’, 고교의 40%가 학년당 학생 200명 미만(’23.)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시안을 마련하였다.

  �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

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붙임1】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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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

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이비에스(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 이권 카르텔 근절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

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한다.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한다.

    * 1등급(10%) - 2등급(24%, 누적34%) - 3등급(32%, 누적66%) - 4등급(24%, 누적90%) - 5등급(10%, 누적100%)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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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이권 카르텔이 해소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과 더불어, 이번 시안이 담고 

있는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큰 

틀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

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협력하며 공부하고 

교사가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

한다는 계획이다.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 2028 대입개편 시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예정(잠정, 11월 20일 14:00, 서울 여의도 인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2028 수능 개편안 요약

2. 학부모 대상 FGI 및 설문조사 결과

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QnA

【별첨】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담당 부서 인재정책실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3-6885)

<총괄> 인재선발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원 (044-203-6890)

담당 부서 책임교육정책실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730)

<고교 내신> 기초학력진로교육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승환 (044-203-6743)

담당 부서 책임교육정책실 책임자 팀  장 김한승 (044-203-6715)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지원팀 담당자 교육연구관 이수나 (044-203-6716)



- 5 -

붙임 1 2028 수능 개편안 요약

영역 현행 (~2027 수능) 개편안 (2028 수능~)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 1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 1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

(영어Ⅰ, 영어Ⅱ)

공통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

(한국사)

공통

(한국사)

탐

구

사회

·

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2

�사회 :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 사회 : 공통

(통합사회)

�과학 : 8과목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 과학 : 공통

(통합과학)

직업

1과목 : 5과목 중 택1

2과목 : 공통 + [ 1과목 ]

�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통 : 성공적인 직업생활

�선택 :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

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

/한문

※ 추가 검토안

9과목 중 택 1 9과목 중 택 1 10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심화수학 : 1과목

(미적분Ⅱ+기하)

※ 음영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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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학부모 대상 FGI 및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대상 FGI 결과(’23.9월말)

  ※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고 중학생 자녀가 있는 수도권(6인)·비수도권(5인) 학부모 대상

◦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진로·선호가 반영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점은 기대되나, 교사 역량·시설 확충 등 실제 운영상의 우려 존재

    ※ (수도권) 학점제 과목은 대학·학과를 고려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

◦ (내신 평가) 절대평가 시 학생들의 부담 완화에는 동의하나, 학력

저하 및 내신 부풀리기, 상대평가 적용 고1 부담 편중 가능

    ※ (비수도권) 특목고 등 내신 성적의 불리함이 사라지는 경우,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우려

◦ (통합형 수능) 선택과목 유불리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같은 범위로 

시험을 보는 것이 공정하며, 이때 변별력 확보는 필수라 생각

◦ (논·서술형 수능) 선다형은 정답 찍기 문제가 있지만, 채점 기준의

공정성 논란, 사교육 과열 등으로 ‘수능’ 논·서술형 도입 회의적

    ※ 논·서술형이 학업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

□ 학부모 대상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3.9월말~10월초)

◦ (항목별 동의율*) ➊수능 통합형 과목체계 73.0%, 통합사회·과학 61.2%,

심화수학 41.8%, ➋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 88.6%, 5등급제 76.6%

    * ‘동의한다’ +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응답 비율

◦ (총평) 위 항목들이 2028 대입개편에 반영된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416명), ‘긍정적’(680명) → 긍정 응답이 87.0%

    ※ 매우 긍정적 416명(33.0%), 긍정적 680명(54.0%), 부정적 124명(9.9%), 매우 부정적 39명(3.1%)

학부모 의견

➊ 수능 개편 ➋ 고교 내신 개편

통합형
과목체계

사회·과학
통합

심화수학
출제

절대·상대평가
병기

5등급제
전환

동의 595 (47.3%) 407 (32.4%) 242 (19.2%) 700 (55.6%) 587 (46.6%)

어느 정도 동의 324 (25.7%) 363 (28.8%) 284 (22.6%) 416 (33.0%) 377 (30.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4 (15.4%) 267 (21.2%) 389 (30.9%) 68 (5.4%) 160 (12.7%)

동의하지 않음 146 (11.6%) 222 (17.6%) 344 (27.3%) 75 (6.0%) 135 (10.7%)

합 계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 학부모 총 1,259명 설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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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QnA

1.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가 무엇인가요?

◦ 모든 학생들이 수능 국어·영어·수학과 사회·과학탐구에서 같은 
내용과 기준으로 시험을 보는 체제입니다.

◦ 이제까지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에 여러 선택과목이 있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나타나고 
복잡했다면,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간소화된 알기 쉬운 수능이 됩니다.

2. 수능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나요, 쉬워지나요?

◦ 이번 시안에서 발표한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체제로, 과목 구조로 
인해 특정 학생에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어·수학·영어는 바뀐 교육과정으로 인한 미세한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학교 수업 기준으로 총 8과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 사회·과학은 현재의 수능과 출제되는 과목의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 이제까지 개별 사회·과학 과목의 자세한 내용을 출제해 왔다면,
2028 수능은 통합적 내용으로 출제하게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춰 출제한다는
수능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집니다.

3.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새로워 보여요.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까요?

◦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어 2018년

부터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초·핵심과목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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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전반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사교육보다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수능 준비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 킬러문항이 배제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사라진 건강한 수능과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사교육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4.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 암기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자 하며,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예시문항을 신속히 공개하겠습니다.

5. 수능에 경제, 정치, 물리학, 화학 과목들을 출제해야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을까요?

◦ 지금처럼 일부 과목만 선택해서 수능을 보도록 했을 때, 학생들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특정 과목들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

했습니다. 현재 수능에서 물리학Ⅱ, 경제 등을 출제하고 있음에도 

선택한 비율은 0.5~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사회·과학의 핵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본개념을 빠짐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 또한, 학생들도 더욱 심화된 내용은 수능 부담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그 과정과 결과는 대학의 학생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심화수학이 도입되나요? 추가 검토안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심화수학 도입여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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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화수학은 필수인가요?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나요?

◦ 아닙니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대학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에서 학생부의 수학과 통합과학 

성적만으로도 이공계 적합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심화수학이 도입될 경우에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다양한 수학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이로 인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은 적습니다.

8. 정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대입 안정성을 위해 현재와 동일합니다.

9.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되나요?

◦ 대입제도는 안정과 공정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 수능 출제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정하면 역량 있는 

출제위원이 제외될 수도 있지 않나요?

◦ 아닙니다. 수능 출제위원은 이미 실력과 경력이 검증된 위원풀 

안에서만 선정되기 때문에 문제의 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이권 카르텔은 근절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이 될 것입니다.

11.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2021년에 예고된 고교학점제 내신 평가방식대로 ‘고1 9등급 상대평가 

+ 고2·3 전면 5등급 절대평가’가 실제로 적용되면 너무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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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한 바와 같이 학년별로 내신을 다르게 평가한다면 고1 내신 

경쟁은 지나치게 과열되고, 고2·3 성적은 부풀려져서 변별력을 

잃는 문제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9등급제는 1등급(4%)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학교나 선택한 학생의 

수가 적은 소인수과목에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같이 고1~3 일관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를 하면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를 함께 대입에 활용하면,

공교육 파행을 막고 내신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2.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는데 왜 수능은 9등급이 유지되나요?

◦ 수능 등급 체제가 개편되면 수시 최저학력기준 등 큰 틀의 변화가

나타나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을 

위해 수능에는 9등급제가 유지됩니다.

◦ 또한, 수능과 내신은 다릅니다. 수능은 약 50만 명이 치르는 대규모

국가시험이며, 수능 점수로 제공되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각각

입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3. 내신 5등급제는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 아닙니다. 2021년에 예고했던 고1 상대평가, 고2·3 전면 절대평가 

방식에 비해 대입 변별력은 훨씬 강화됩니다.

◦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학생이 고교 3년간 배우게 되는 과목 

수가 전체 50여 개임을 고려하면 대입 변별력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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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가 대입으로 연계되려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병기가 필요합니다.

◦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15. 고교 3년간 내신을 상대평가하면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 아닙니다. 2021년에 예고한 내신 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고1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심각하게 증가했을 

것이지만, 이번 시안은 고교 전 학년 5등급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부담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과잉 사교육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혁신과 논·서술형 평가, 절대평가 강화 등 

내신 평가의 혁신으로 암기·반복훈련 위주의 문제풀이식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16. 고교 내신의 변화로 대입은 어떻게 바뀌나요?

◦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학생부교과전형’ 등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이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대학은 절대평가·상대평가 성적을 상호 보완적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로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면 절대평가 성적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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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내신 논·서술형 평가는 공정한가요?

◦ 논·서술형 평가 확대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5지선다형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 문제해결력 위주로 학생의 성취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서술형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교사연수, 국가수준 평가기준 마련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수능에는 논·서술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 건가요?

◦ 고교 내신을 통해 학생들이 논·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에 논·서술형을 출제하게 되면 사교육 증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주요국처럼 학교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보편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미래형 수능 등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9.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확정인가요?

◦ 아닙니다. 아직 시안(試案) 단계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11월중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됩니다.

20. 2028 대입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안에는 수능 개편 이외에 

고교 내신의 변화와 같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는 과제가 있어 

신속히 확정해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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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열쇠는 수능과 내신

◦ 대입제도는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학생·학부모·고교·대학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 대입의 핵심은 ➊수능 시험과 ➋고교 내신(학생부), 두 개의 큰 축이

학생의 미래 대비와 대학의 인재 선발을 균형있게 지원할 필요

□ 수능은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 유도

◦ 평가의 기본적 가치는 ‘공정성’, 수능시험에서 그동안 제기된 

불공정을 개선하여 수능시험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 필요

    * 지속 강조 필요한 고등교육정책 1순위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5%)(2022 KEDI POLL)

◦ 미래사회에서는 통합적·융합적 인재가 필요, 수능의 교육적 위상을

고려하여 공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수능체제 검토

- 정부는 수능 개편을 통해 공정평가 기반 확립 및 교육개혁 유도

□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고교 내신평가의 근본적 혁신 필요

◦ ’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21.2)되어, 학점제로 공부하여 

2028 대입을 치를 학생들(現중2)의 고교 내신에 대해 검토

- 정부는 예측가능성을 위해 과거 학점제 추진계획(’21.2) 상 내신

평가방식을 유지한 바 있으나, 내신평가에 대한 우려 지속*

    * 고1사교육 내모는 학점제(’23.8.15. 파이낸셜), 고2·3 절대평가…특목고 쏠림 우려(’23.6.21. 채널A)

◦ 교실수업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의 교육개혁(’23.2)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내신평가의 혁신 속도는 다소 지연

◈ (수능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융합적 교육을 유도

◈ (고교 내신) 교육개혁·교실수업 혁신에 발맞춰 내신 평가방식 혁신



- 2 -

Ⅱ. 현황 및 문제점

□ 분절적 과목 체계로 인한 불공정 유발 및 통합·융합교육 저해

◦ (수능 선택과목 불공정) 기존의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 적성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저해

- 경제·물리학 등 다양한 과목보다는 높은 표준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들로 쏠림* 유발

     * 지구과학Ⅰ(33.7%) vs 물리학Ⅱ(0.6%), 생활과 윤리(32.9%) vs 경제(1.1%)(2023 수능)

    ※ 고교교사,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음”(대입개편 전문가포럼, ’23.2)

-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

점수를 받게 되어, 학생·학부모 혼란 및 불공정하다는 인식 확산

    ※ 고교 교사 36%, 수능에서 ‘국어·수학 선택과목’ 수정·보완 필요 응답(’23. 대입정책 의견조사)

    ※ 실력과 관계없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피해…유리한 과목에 쏠릴 것(학부모 FGI, ’23.9)

- 수능 선택과목 체계를 유지할 경우, ’25년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적극 권장하는 학점제 하에서 수능 유 불리 논란이 심화 예상

◦ (과도한 고교 내신과목 쪼개기) ’25년부터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학년’ 기준에서 ‘학기’ 단위로 바뀌어 과목이 잘게 세분화*

     * 예시 : (현행) 물리학Ⅱ(1과목) → (2022 교육과정) 전자기와 양자, 역학과 에너지(2과목)

- 개별 과목만으로는 교과 영역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통합적·융합적 사고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이 곤란

- 세분화된 고교 교육과정을 수능 과목에 반영 시, 학생·학부모 

과목선택 혼란 및 출제·관리 상 안정적 운영에도 한계

    ※ 수능만큼은 공통으로 공정하게 시험보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수능 과목을 

계속 쪼개고 나눠서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진 느낌(학부모 FGI, ’23.9)

⇒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적·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 과목체계 재구조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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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시험에 사교육 카르텔 침범,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긴요

◦ (사교육 유착) 학원과의 유착으로 인해 그간 킬러문항 출제,

과거 수능 출제·검토위원 중 고액 영리행위자* 등 카르텔 확인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23.9.19.), 교원 사교육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 확인된 수능 출제 관련자 24명 고소 및 수사의뢰

- 수능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카르텔 소지를 원천 차단할 필요

⇒ 공정수능 실현을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넘어 수능 출제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카르텔·부조리를 철저히 근절 추진

□ 9등급제 기반의 학점제 도입 시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 예상

※ 기 예고(’21.2) : ’25년부터 고1(공통과목) 9등급 상대평가+고2‧3(선택과목) 전면 절대평가(성취평가)

◦ (학년별 다른 평가방식) 고1과 고2·3 각각 내신 평가방식이 달라,

9등급제인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 발생

- 심화내용을 배우는 고2·3은 ‘성적 부풀리기’*로 내신 변별력 저하,

대입에서 학생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고1 내신에 영향 집중 

    * 현재 부분 시행 중인 내신 절대평가 모니터링 결과, A등급 비율 정상 범위보다 높음 →

정상분포 추정 시 10% vs 일반고 22%, 외고48%, 과학고 59%, 자사고33%(평가원, ’22.)

- 고1 내신 성적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고2·3 수업 참여 동기 상실,

수능 준비를 위한 학업중단(자퇴)이 가속화될 우려*

    * 고1 학업중단율(일반고) (’20.) 1.5% → (’22.) 2.3%, 검정고시자 수능 응시 (’19.) 1.9% → (’24.) 3.6%

    ※ 결국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이 중요… 사교육 경쟁·의존이 늘어날 것(학부모 FGI, ’23.9)

◦ (교실 황폐화 9등급제) 학령인구 감소로 1등급(4%) 인원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내신 9등급제는 과도한 경쟁을 조장

- 9등급제는 교실 내 소모적 경쟁과 이로 인한 과잉 사교육을 유발*

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협업능력·공동체의식과 상충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고1) 49.1 > (고2) 47.0 > (고3) 41.9(’22. 사교육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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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이 안 나오는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
와 적성·흥미를 고려한 

소인수과목은 원천적으로 내신 불리 → 특정 학교·과목 소외

    *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1등급 ‘없음’, 고교의 40%가 학년당 학생 200명 미만(’23.)

◦ (대입전형 연계 미흡) 내신이 학생의 고1~3 시기 노력과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면 대학은 고교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에 한계*

    * 교사·입학사정관, 내신 절대평가 시 학생부교과전형 운영 곤란 예상(정책연구 FGI, ’22.12)

⇒ 내신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예상되는 2025년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 

학생의 성장·발달을 이끄는 교육 혁신을 위해 내신 평가방식 재검토

□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내신 평가방식은 교육개혁과 엇박자

◦ (舊시대적 평가체제) 객관식 5지선다형 위주의 내신 9등급제와 

고1과 고2·3이 다른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는 전 세계에 全無

- 세계 주요국 대부분 5등급제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 내신에서 

주제 글쓰기, 보고서 평가 등 열린 논·서술형 평가 지향

    ※ 우리나라는 시도별 고교 논·서술형 평가 권장 비중 20%~35% 수준에 불과(’22.)

    ※ 논·서술형 문항이 학업수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나, 학교에서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것이 걱정(학부모 FGI, ’23.9)

◦ (교육개혁에 역행) 현재 교실수업은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방안(’23.2.),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3.6.) 등

- 아날로그 시대의 9등급제, 5지선다형 평가는 사교육 반복학습을

유발해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수업혁신에 역행

⇒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실수업 혁신과 더불어 평가 혁신이 

중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내신 등급체계 및 평가문항구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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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

◈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 유도

◦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 부여

-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 현행 수능과 학습량 동일(고교수업 기준 8과목)

    * (국어) 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 (수학)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통계 (영어) 영어Ⅰ·Ⅱ

◦ (추가 검토안)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

◦ (융합적 학습 유도)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

    * 2개 모두 응시. 단,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교육과정 중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통합사회’, ‘통합

과학’을 출제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 평가

- 개별 과목에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 변별력 유지

    ※ 직업탐구 영역은 유지하되, 모든 전공 공통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출제

◇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

◇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EBS 연계는 현행 유지(50% 간접 연계) : 연계 체감도가 높은 출제로 공교육

및 EBS 중심 수능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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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

영역 현행 (~2027 수능) 개편안 (2028 수능~)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 1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 1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

(영어Ⅰ, 영어Ⅱ)

공통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

(한국사)

공통

(한국사)

탐

구

사회

·

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2

�사회 :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 사회 : 공통

(통합사회)

�과학 : 8과목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 과학 : 공통

(통합과학)

직업

1과목 : 5과목 중 택1

2과목 : 공통 + [ 1과목 ]

�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통 : 성공적인 직업생활

�선택 :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

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

/한문

※ 추가 검토안

9과목 중 택 1 9과목 중 택 1 10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심화수학 : 1과목

(미적분Ⅱ+기하)

※ 음영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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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 카르텔 근절

◈ 공정한 수능을 위해 출제관리 全단계에 걸쳐 카르텔 유발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

현행 개선

➊ 위원풀 구성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자격기준 강화

➋ 위원 선정과정
▪ 서약서 등 자진 신고에 의존

▪ 인위적 개입 가능성 존재
➜

선정 전 과세정보 확인

무작위 추첨 선정

➌ 출제 이후 ‘참여경력 노출’만 금지 ➜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 (위원풀 구성)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 강화

    ※ 자격기준 등을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 관리 강화(’23.12, 수능 관리규정 제정)

◦ (위원 선정과정) 출제·검토위원 선정 시 검증된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학연·지연·친분 등 카르텔 개입 예방

-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과세정보 확인*
(’23.下~,고등교육법 개정)

     * 국세청에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 (출제 이후)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23.下~,고등교육법 개정)

◇ 입시비리 집중 점검·적발을 위해 교육부 內 전담팀 운영(’23.下~, 기존 관련 

대책팀과 통합 운영)

◇ 고의적·조직적인 중대 입시비리 발생 시,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 감축 등

엄정 처분(’23.下~,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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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 1·2·3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

◈ 내신평가 혁신으로 9등급제 폐지, 5등급제 도입

-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상대평가 병기)

◦ (등급 구분기준 개선) 학생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몰아넣어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 → 선진화된 5등급제
*
로 개편

    * 1등급(10%) - 2등급(24%, 누적34%) - 3등급(32%, 누적66%) - 4등급(24%, 누적90%) - 5등급(10%, 누적100%)

- 고1 ‘내신 전쟁’ 및 과잉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9등급제 대신

5등급제로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학습 유도

- 전 세계 유일한 상대평가 9등급제를 해외 주요국
*
처럼 5등급 체제로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를 반영해 학교·과목 유·불리 해소

    * (미국/일본/프랑스/호주/홍콩) A~E 등 5등급, (영국) A(+)~E 6등급 등

◦ (全과목 절대 상대평가 병기) 절대평가(A~E)를 하면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예체능 등 제외)

- 고교 전 학년(1·2·3학년)에 일관된 평가(절대평가+상대평가 5등급 병기)를

하여,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로 인한 혼란 방지, 공정성 확보

-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며, 대학에 다양한 성적·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 자율성 지원

        <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안) >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과목 ○ A‧B‧C‧D‧E 5등급 ○ ○ ○

선택과목
(일반‧진로‧융합)

○ A‧B‧C‧D‧E 5등급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 예체능, 과학탐구실험, 교양과목은 석차등급 미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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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 미래사회 대비,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 확대 등 혁신

◈ 개별 학생마다 성취한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 제고

◈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다양한 평가방식 확산)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5지선다형)는 지양,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
*

    * (현행) 내신 논‧서술형 문항 출제 관련 기준 미미 → (개선)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2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 (절대평가 안착 지원) 개인별 성취수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절대평가를 지속 내실화

- 교육과정 과목별 구체적인 성취수준 도달 정도를 표준화한 국가

수준 평가기준 개발·보급(~’24.上)

-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전체 고교의 평가현황 점검

및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24.上~)

- 교과별 수업 및 평가 운영계획·방법 등 정보공시 상세화*

    * (현행) 교과별 최소한의 평가계획 제공 → (개선)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방법 등

상세 정보에 대해 공시 (~’23.12.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서식 개발)

◦ (全교사 역량강화) 모든 고교 교사의 혁신적 평가역량 확보(’24.~’25.)

- 집중적으로 양성된 수업·평가 전문성이 높은 핵심·선도교원

(3,000여명)이 1인 1고교 전담으로 평가역량 강화 연수 진행

- 교사 연구대회·학습공동체 등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가방식 고도화 촉진*

    *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활성화, 에듀테크·수업평가 연구회 등 지원(~’27. 8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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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기대 효과 >

◈ 통합형 수능 도입과 함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고교 교실을 황폐화

시키는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 학생·학부모 “믿을 수 있는 대입·내신 평가와 의미 있는 고교 생활”

※ 학부모 사전 설문조사 결과,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88.6% 동의, 5등급제 76.6% 동의, 

수능 통합형 과목체계 73.0% 동의 등 시안 내용에 대해 긍정 기대(온라인 설문조사, ’23.10)

◦ ‘킬러문항’ 배제로 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서,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정정당당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강한 수능

◦ 고교 3년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수능 융합평가로 연결 → 학교교육 중심의 공정한 평가

◦ 고1 내신이 불만족스러워도 고2 3 때 만회·재도전 가능, 고1 과잉

내신전쟁 방지 → 9등급제로 인한 지나친 내신 사교육 경감

◦ 친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부담 완화 → 미래 사회 역량인 협업

능력·공동체의식 함양, 인성과 학업능력이 조화된 전인적 발달

□ 고교·교육청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

◦ 내신과 수능에서 학교·과목 간 유·불리 완화 → 점수 받기 유리한

학교·과목으로의 쏠림 해소, 안정적인 학교 운영

◦ 고1~3 일관된 평가로 학생들의 고1 이후 대거 학업중단(자퇴) 또는

수능 집중 현상을 방지해 면학분위기 유지, 공교육 정상화

□ 대학 “융합형으로 학습한 미래 인재를 내실 있게 선발”

◦ 수시 정시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학생부교과전형 등 현행 

대입전형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 → 대학 혼란 최소화

◦ 다양한 내신정보(절대 상대등급) 제공 → 대학의 평가 자율성 확대

◦ 고교 내신 평가에서 대학 공부에 적합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 

→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대학 진학, 원활히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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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로드맵

□ 2028 대입개편 시안 논의·확정

◦ 대입개편 세부내용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

    ※ 대국민 공청회 개최 예정(잠정, 11.20. 14:00 서울 여의도 인근)

◦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개편안 확정

□ 대학 혁신 등을 반영한 대입 개선의 단계적 모색

◦ 대학혁신의 흐름
*
에 맞춘 대입 개선 논의를 위해 대학이 주도하는 

(가칭)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운영(’24.上~)

    * 대학의 벽 허물기(학생 중심의 전공체계),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 유학생 유치 등

- 정부는 협의회가 제안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

◦ AI를 통한 공공 차원의 대입정보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디지털

기반 원서접수 개선, 수능학습 지원 등 다양한 과제도 발굴(’24.上~)

□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미래형 대입제도 구상·논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 수립
*

시(~’25.3),

대학입시제도 등 중장기 발전방향 포함

     * 일정(안) : 미래세대 가치·키워드 발굴, 교육비전 및 방향 설정(~’24.3) → 국가교육

발전계획 시안(초안) 수립(~’24.9) →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 수립(~’25.3)

◦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논·서술형 내신 평가의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선진적 대입기반 구축 지원

    ※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안하는 대입 관련 이슈를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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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교과

※ ㅁ 2028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따른 수능 출제과목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Ⅱ,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기본수학1

기본수학2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영어Ⅰ,

영어Ⅱ,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기본영어1

기본영어2
영어 독해와 작문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탐구, 도시의미래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 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탐구하는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지속가능한세계

통합사회1

통합사회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에너지, 화학반응의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스페인어 회화,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 러시아어 회화,

아랍어 회화, 베트남어 회화

심화 독일어, 심화 프랑스어,

심화 스페인어, 심화 중국어,

심화 일본어, 심화 러시아어,

심화 아랍어, 심화 베트남어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러시아 문화, 아랍 문화, 

베트남 문화

한문 한문 고전 읽기 언어생활과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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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그간의 경과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확정(’22.5)

   ※ [82-1]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사회적 협의에 근거해 대입 개편,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제고 역할 강화,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 마련

   ※ [82-2]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성취평가제 및 미이수제 내실화 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점검 TF 운영(총 5회, ’22.7~’22.11)

   ※ 교장‧교사, 교수, 입학사정관 등 현장 전문가(12명) 대상 학점제 주요 제도 점검

◦ 대입정책자문회의 구성·운영(총 5회, ’22.8~’23.10)

   ※ 고교·대입 관계자, 언론, 학계·기업 등 전문가(21명)가 바람직한 대입방향 자문

◦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및 토론회 개최(총 3회, ’22.8~’22.10)

   ※ (’22.8.11.) 평가 및 책임교육 / (’22.8.26.) 대입전형 / (’22.10.13.) 소규모학교 지원

◦ 성취평가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총 3회, ’23.2~6)

   ※ 교육청, 교사 등 현장 전문가, 대학 입학사정관 등 참여 대상별 종합 의견 정리

◦ 대입제도 개편 시안 개발 정책연구 시행(’22.10~’23.7)

   ※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고교 교사 대상 FGI 등 의견수렴 포함

◦ 대입개편 전문가포럼 개최(총 4회, ’22.10~’23.2)

◦ 대입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시행(’22.11~’23.2)

   ※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대상 대학입시 인식 파악(총 8,808명 참여)

◦ 내신 공통과목 점수체제 정책연구 시행(’23.4 ~5)

   ※ 교육청, 교사, 대학 입학처장·교수, 학부모 대상 설문·FGI 포함

◦ 사교육 경감대책 및 ‘킬러문항 사례’ 제시를 통해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추진방향 발표(’23.6.26.)

◦ 학부모 대상 FGI 및 사전 설문조사 시행(’23.9~10)

   ※ 2028 대입의 당사자인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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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내신 평가방식 및 대입제도 해외사례

◦ (미국) 고교 내신 평가방식은 주(state)별, 학구(district)별, 과목별,

교사별로 매우 다양하며, 대입도 대학마다 고유한 방식 채택

- 대학들은 SAT·ACT 시험 점수, 고교 내신, 에세이·추천서 등을 

주로 평가해 왔으나, 최근 SAT·ACT 미반영 대학 증가 경향*

     * (주요 원인) 시험 점수가 실제 대학 적응 수준을 예측하지 못하며, SAT 등은 연 

7~8회 치러지므로 부유한 학생은 반복 응시해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비판

- 대학의 방침 변화에 따라 SAT도 핵심 지식 위주로 평가하고 문항 

수를 줄여 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방향으로 변화 추세

◦ (일본)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 5등급(A~E) 적용되나, 보통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사립대학의 학교장 추천전형 위주로 활용

- 국가수준 대입 시험은 30년간 실시된 ‘센터시험’을 폐지(’20.)하고 

사고력·판단력·표현력 중심의 ‘대학입학 공통테스트’
*
로 개정

     * 당초 논술형 문항 도입 예정이었으나, 민간사업자에게 채점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채점자의 질 확보, 채점기준 타당성, 일정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연기 결정

◦ (프랑스) 대입에 국가수준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 60%, 고교 

내신 40% 반영, 고교 내신이 ‘공통 시험’과 ‘학생부’로 구분

-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 시험’은 고교 2~3학년 때 치르며, 학교별

시험인 ‘학생부’보다 대입 반영비율 높음(공통 시험 30%, 학생부 10%)

- ‘바칼로레아’ 개편으로 계열 구분(문학, 경제·사회, 과학)이 폐지되고 

응시 과목 수도 개인차가 없게 5개로 축소(계열별 10~15개→5개)

◦ (중국) 대부분 내신 절대평가 4등급(A~D) 적용*되나, 통상 대입은 

국가수준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가 가장 중요

     * 학교가 아니라 성(省) 단위의 학업능력고사로 평가, 안휘성(省)은 상대평가 4등급

- ‘가오카오’는 영어·수학 등 다양한 과목에서 800자 이상 논술형 

평가 실시, 지역(省) 교육평가원 및 지정 대학에서 나누어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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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내신 평가방식 요약 >

국가 고교 내신 평가방식 대학 제공 (대입 반영) 비고

미국

5등급

(A~E)

※ E: 과락

절대

평가

▪ 대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예: 

A=4, B=3 등으로 GPA 

환산)

주(state)마다

평가방식 다양

일본
5등급

(A~E)

절대

평가

▪ 지원한 대학의 

학부･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평균성적(GPA)

고교 내신을

평가에 반영하는 

대입전형이 한정적

프랑스

5등급

(약간우수, 우수, 

매우우수 등)

절대

평가

▪ 고2~3학년 과목 성적의 

학년별 평균성적

홍콩
5등급

(A~E)

절대

평가

▪ A등급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3단계 세분화

(A++, A+, A)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A등급 세분화

호주
5등급

(A~E)

절대

평가

▪ 표준점수로 환산

▪ 수강 과목 중 우수한 

성적 4개 제출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영국
6등급

(A+, A~E)

절대

평가

▪ 표준점수로 환산

▪ A등급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세분화(A+, A)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A등급 세분화

중국
4등급

(A~D)

절대

평가

▪ 대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학교가 아닌 지역(省) 

단위의 내신 성적

(학업능력고사), 일부 

지역은 상대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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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학부모 대상 FGI 및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대상 FGI 결과(’23.9월말)

  ※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고 중학생 자녀가 있는 수도권(6인)·비수도권(5인) 학부모 대상

◦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진로·선호가 반영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점은 기대되나, 교사 역량·시설 확충 등 실제 운영상의 우려 존재

    ※ (수도권) 학점제 과목은 대학·학과를 고려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

◦ (내신 평가) 절대평가 시 학생들의 부담 완화에는 동의하나, 학력

저하 및 내신 부풀리기, 상대평가 적용 고1 부담 편중 가능

    ※ (비수도권) 특목고 등 내신 성적의 불리함이 사라지는 경우,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우려

◦ (통합형 수능) 선택과목 유불리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같은 범위로 

시험을 보는 것이 공정하며, 이때 변별력 확보는 필수라 생각

◦ (논·서술형 수능) 선다형은 정답 찍기 문제가 있지만, 채점 기준의

공정성 논란, 사교육 과열 등으로 ‘수능’ 논·서술형 도입 회의적

    ※ 논·서술형이 학업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

□ 학부모 대상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3.9월말~10월초)

◦ (항목별 동의율*) ➊수능 통합형 과목체계 73.0%, 통합사회·과학 61.2%,

심화수학 41.8%, ➋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 88.6%, 5등급제 76.6%

    * ‘동의한다’ +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응답 비율

◦ (총평) 위 항목들이 2028 대입개편에 반영된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416명), ‘긍정적’(680명) → 긍정 응답이 87.0%

    ※ 매우 긍정적 416명(33.0%), 긍정적 680명(54.0%), 부정적 124명(9.9%), 매우 부정적 39명(3.1%)

학부모 의견

➊ 수능 개편 ➋ 고교 내신 개편

통합형
과목체계

사회·과학
통합

심화수학
출제

절대·상대평가
병기

5등급제
전환

동의 595 (47.3%) 407 (32.4%) 242 (19.2%) 700 (55.6%) 587 (46.6%)

어느 정도 동의 324 (25.7%) 363 (28.8%) 284 (22.6%) 416 (33.0%) 377 (30.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4 (15.4%) 267 (21.2%) 389 (30.9%) 68 (5.4%) 160 (12.7%)

동의하지 않음 146 (11.6%) 222 (17.6%) 344 (27.3%) 75 (6.0%) 135 (10.7%)

합 계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 학부모 총 1,259명 설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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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외고 서울대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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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본원 여성오원장팀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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